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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23.(금) 10:00

(지  면) 2026. 10. 23.(금) 석간

한국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경험, 
해외와 공유한다

- 10월 23일 스웨덴·핀란드 등 해외 관계자 대상 서울운영센터 현장 견학
- 전국 단일망 운영체계와 활용사례 등 한국의 선도적 구축‧운영 경험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3일(금) ‘공공안전통신 포럼 국제 컨퍼

런스(2026 Global Public Safety Conference)’에 참석한 해외 공공안전

통신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서울운영센터 현장 견학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스웨덴, 핀란드, 인도 등 해외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

한다. 해외 관계자들은 운영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합된 운영‧관리 

체계와 주요 기능을 직접 살펴보고, 재난 현장 활용 사례와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지방정부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

통신(LTE) 기반의 전국망을 개통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10월 22일(목)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공공안전통신 포럼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공공안전통신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공공

안전통신망 구축 현황과 서비스 사례, 미래 발전전략 등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현황과 주요 

운영 경험,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소개하는 등 해외 관계자들과 정책‧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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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운영센터 방문은 해외 관계자들이 우리

나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체계와 재난 현장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전국 단일망 구축‧운영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안전통신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오영석 (044-205-5420)

재난안전통신망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현 (044-205-5430)

http://www.korea.kr

